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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절과 다름없이 조상의 공덕을 기

리는 백중 49일기도가 한창인 화성 용주

사에세계적인축구스타박지성이‘떴다’. 

대웅보전에서는 영단을 향해 신도들이 하나된 목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영단에 모셔

진 위패 중에는 박지성 선수의 할아버지 것도 포함

돼있다. 

지난봄영국프리미어리그가진행되는와중할아

버지의 별세소식을 들은 박지성 선수는 귀국하는

즉시 할아버지가 모셔진 용주사를 찾아 슬픔을 견

디며인사를올렸다. 

2002 한일월드컵으로 뜬 유명세를 타고 일본 교

토 퍼플상가와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을 거쳐 영

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자리 잡은 후 귀국 첫 걸

음이 바로 용주사 참배였다. 용주사는 수원에 살고

있는 박지성 선수의 부모가 자주 들러 기도하는 절

이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던 7월 6일, 꽉 짜여진 일정

을 쪼개‘한국의 자랑’박지성 선수가 아버지 박성

종씨와 어머니 장명자씨, 소속 에이전트 매니저와

함께다시용주사를찾았다. 

박선수가부모님과함께모습을드러내자신도들

의 반가운 함성이 한꺼번에 터졌다. 청바지와 캐주

얼한 셔츠를 입은 박지성 선수는 그의 트레이드마

크인‘15도내려보기’를유지하며겸손한모습을보

였다. 조용한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카리스

마는어쩌지못했다. 

극성 아줌마 팬들을 피해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이 있는 염화실로 자리를 옮긴 박 선수는 가지런히

손을 모아 합장인사를 했다. 주지스님은 조부 상(喪)

때 기도를 올려준 스님이기에 낯이 익어 한결 친근

한표정이었다. 

평소 말이 별로 없는 정호 스님도 박 선수가 기특

한듯흐뭇한표정으로불명부터묻는다. 

“불명이5개나있는데잘기억이안나네요.”

잠시머뭇거리던박지성선수가쑥스러운듯이렇

게대답하며웃는다. 

옆에있던아버지박성종씨가아들을거들었다. 

“종국이하고 영표하고 지성이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무진 애를 쓰나 봐요. 주지스님께서 마음 다

잡도록한말씀해주세요.”

“오늘 박지성 선수에게‘만(卍)’자 목걸이를 선물

로 준비했습니다. ‘만’자는 그 기운이 시방세계로

뻗어 온 우주법계를 두루 감싼다는 의미를 담고 있

습니다. 목걸이를 걸고 불교의 참뜻을 늘 가슴에 품

길 바랍니다. 그리고‘만’자처럼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주름잡는선수가되기를바랍니다.”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법문을 들은 박지성 선

수는 용주사의 상징 효행기념관 법당으로 자리를

옮겨20여용주사스님들과만났다. 

평소에는 정진에 몰두하는 스님들이지만, 박지성

선수를만나기위해잠시짬을낸것이다. 

박지성 선수는 이번 방문에 독일월드컵에서 스위

스와의 경기때 입었던 유니폼과 독일월드컵 공인구

팀가이스트사인볼을가져왔다. 

스님들에게늘받기만하다가용주사에뭔가줄수

있어기쁘다는박지성선수만의대중공양인셈이다. 

아버지로부터 스님들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얘기

를 들은 박지성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공인구에 직

접사인한공30개를용주사에선물했다.

‘박지성 선수 독일월드컵 법회’라는 플래카드가

달린법당에서약식법회가진행됐다.

법회가진행되는동안부처님을향해합장한박지

성 선수. 흐트러지지 않은‘15도 내려보기’자세는

겸손하면서 당당하다. 이국땅 영국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겁 없는 동양인’으로 자리잡은 그

의 강인한 내면이 엿보인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무

엇을기원했을까.

법회가 끝나자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스케줄이

바쁜 박 선수는, 박수를 받으며 용주사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쳐야만 했다. 박지성 선수를 마중하며 한

신도가자긍심이가득한말로아쉬움을달랬다. 

“박지성 선수를 절에서 보니 너무 뿌듯하네. 이래

서젊은불자를키워야한다니까.”

화성/글=박봉영기자∙사진=고영배기자

“卍자처럼세계주름잡는선수되길”

시종일관‘15도 내려보기’…겸손∙당당함 묻어나

독일 월드컵 공인구∙스위스전 유니폼 사인 선물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이 박지성 선수에게‘만’자 금목

걸이를 걸어주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 선수가 7월 6일 바쁜 일정을 쪼개 용주사를 참배했다. 용주사 스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법당을 나서고 있는 박지성 선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와 아버지

박성종 어머니 장명자씨.

박지성선수가강봉스님에게직접사인한축구공을전달하고있다.

박지성 선수가 용주사에

기증한 스위스전 유니폼

과 독일 월드컵 공인구

팀가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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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구구 FM   94.5MHz
안안동동 FM   97.7MHz   
포포항항 FM 105.5MHz

■ 구구입입안안내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

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과과년년호호 한한정정판판매매!!!!
●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하권 )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합본1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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